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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즈내일> 편집팀이 매주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초·중·고 자녀를 둘러싼 학습·입시·진로·생활 등 질문의 폭을 다양화합니다. 속시원히 

털어놓으세요. 이메일(asjung@naeil.com)로 질문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_편집자

Reader’s 
Q&A

디자인 계열 비실기 전형, 계열 상관없이 지원 가능

디자인학과는 수시와 정시 전형에서 실기를 보는 대학이 많지만 컴퓨터 관련 작업이 많은 학과의 속성상 실기 

없이 선발하는 전형도 있습니다. 서울 미술고 조기원 교사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좋아했지만 여러 가지 이

유로 미대 입시를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 이런 학생들이 미대 비실기 전형을 선택하는데 디자인학과에서는 실기를 

하지 않아도 적응하기가 크게 어렵지 않다. 대학에 들어가서 부족한 실기를 배우면서 따라가기도 한다. 계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연 계열 학생이라도 지원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수시에서는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하는 곳을 눈여겨보면 좋습니다. 경기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한성대, 한양대(에리카) 

등입니다. 대부분 인문·자연 계열 구분하지 않고 뽑고 수능 최저 학력기준을 둡니다. 실기 없이 내신 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주로 의상디자인이나 패션디자인, 큐레이터학과 등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어 선택의 문은 좁은 편입니다. 한양

대(에리카) 디자인대학의 테크노프로덕트 디자인학과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5명을 선발하는데 건축학과와 연계 전공, 

공학대학과 디자인공학 융합전공에 참여하고 있어 자동차디자인에 관심 있는 학생에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교

과 100% 전형이라 내신 성적 기준이 만만치 않은데요. 2018학년 합격자 내신 평균은 2.15등급이었습니다.

정시에서는 수능 100% 전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018학년에 국민대 디자인학과(공간/시각/영상), 덕성여대 의상디자인

학과, 동덕여대 큐레이터학과, 중앙대(안성), 경희대(산업/의류/환경조경 디자인) 등에서 일부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이 중 

중앙대 예술대학 디자인학부의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데 2019학년에 산업·시각디자인 각 6명, 실내환경디자인 7명, 패션

디자인 22명을 비실기 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계열을 구분해 선발하는 곳도 있습니다. 연세대(원주) 디자인예술학부는 정시에서 인문 6명, 자연 5명을 수능 100%로 선발

하는데 자연 계열 학생은 수학 ‘가’형과 과탐을 필수 응시해야 합니다. 자연 계열 경쟁률(7.50:1)은 인문 계열(9.17:1)보다 상

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과생인 딸아이가 디자인학과에 진학한 김현숙(52)씨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아이가 미술을 좋아했지만 공부를 잘하는 편이라 일반 학과를 목표로 했어요. 하지만 수능이 평소보다 안 나와 막판

에 디자인학과로 진로를 수정했지요. 결국에는 하고 싶은 미술을 전공하게 되어 만족하며 다니고 있어요. 과에서 실기를 

하지 않은 친구들이 반 정도 된답니다. 실기 수업에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지만 1학년 때만 고생하면 괜찮다고 해요. 2학년 

때 산업디자인을 선택할 생각인데 과학을 공부한 게 디자인 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취재 조진경 리포터 jinjing87@naeil.com

자연 계열에서 실기 없이 

디자인학과에 진학할 수 있나요?  

고2 딸은 1학년 때부터 자동차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는 자동차공학에 관심을 보이더니 지금은 자동차디자인으로까지 관심이 확대됐습니다. 

자연 계열이라 공대 진학에 대한 부담은 덜한데 자동차디자인에도 관심이 있다 보니 

디자인학과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실기를 준비하지는 않고요. 

디자인학과는 대부분 미술대학에 속해 있는데 저희 아이 같은 자연 계열 학생이 

실기시험을 보지 않고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소혜(가명·광주 남구 노대동)


